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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바다사막화(갯녹음) 발생은 1992년 제주해역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경북연안으로 확장되었고 최근 남·서해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으로 전국 연안의 갯녹음은 14,054ha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해역별 갯녹음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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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290ha)의 50배인 14만 바다사막화 진행중

-해역별 바다사막화(갯녹음)은 동해(경북)지역이 가장 높아

-지난 10년간 바다숲 조성사업에 2,400억 투입했으나 효과는 전무

-지난 4년간 인공어초 사업 428건 중 95%인 404건 수의계약 체결

 (※금액대비 1,250억원 중 1,180억원을 수의계약함) 

해 역 조사년도 조사암반(ha)
조사결과

정상 암반면적(ha) 갯녹음 암반면적(ha)

동 해 2017 12,372
6,033

(48.8%)

6,388
(51.2%)

서 해 2010 358
325

(90.8%)

33
(9.2%)

남 해 2015 7,010
4,902

(69.9%)

2,108
(30.1%)

제 주 2016 15,827 
10,253
(64.8%) 

5,574
(35.2%))

계 35,567
21,513
(60.5%)

14,054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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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전국 연안의 갯녹음 발생 해역과 바다숲 조성이 가  

   능한 해역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연안 생태계 및 수산  

   자원 서식처 복원을 그 목적으로 인공어초 투입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조성된 바다숲은 149개소, 누적 조성면적    

   18,360ha('18년 기준)에 달하며, 개소와 면적수 모두 제주가 34개소,   

   (6,720ha)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북 28개소(2,726ha) 강원 24개소  

   (3,725ha) 순이었음.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현황(해역별 누계, 2018 현재)>

❍ 바다숲 조성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2,400억원이 넘음.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예산 현황>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예산 (억원) 100 150 130 159 183 327 357 347 352 352 2,457

집행액

(억원)
100 150 130 159 183 327 357 347 352 352 2,457

해역 시도별 개소 면적(ha)

동해, 62개소
(7,291 ha)

강원 24 3,725
경북 28 2,726
울산 4   442
부산 6   325

서해, 20개소
(972.2 ha)

경기 2   110
인천 5   418
충남 8   259
전북 5   185

남해, 33개소
(3,448 ha)

전남 17 1,818
경남 16 1,630

제주, 34개소
(6,720.4 ha)

제주 34 6,720

총계 - 149 1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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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바다숲 조성 사업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의 증가나 어족  

   자원 보호, 해양수중 생태계의 복원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객관적  

   인 지표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5년간 연근해 어업 생산량 (단위 : 톤)>

-통계청「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을 보면 지난 2014년 105만 톤에서 지  

   난 해에는 92만톤으로 급감 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52만톤에   

   불과한 실정임. 

※ 국내주요 어종의 1970년 대비 2017년 어획량을 살펴보면 참조기      

    (11,526→1,076톤, ▼90%), 꽁치(22,282→725톤, ▼96%), 오징어(67,922  

    →32,500톤, ▼53%) 등임. 

❍ 또한 조성지 사후관리는 조성이후 3년까지만 공단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인공어초사업이 제대로 유지보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인원 역시 149개소 기준으로 30명에 불과하여   

   1명이 약 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인력으로는 전국 연안  

   에 조성되어 있는 바다숲 조성관리가 어렵다고 할 것임. 

❍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바다숲 조성사업의 핵심인 인공어초 사업에 있  

   어 조성업체와의 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된다는 것임. 

<인공어초 사업 수의계약 체결 현황>

구    분
금액(백만원) 건수

총계 2015 2016 2017 2018.8 총계 2015 2016 2017 2018.8

전    체 125,300 27,586 40,605 33,878 23,231 428 117 134 102 75

수의계약 118,257 26,186 38,807 32,479 20,785 404 111 129 96 68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8

일반해면 생산량 1,058,598 1,058,319 907,580 926,914 52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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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체결한 전체 428건의 계약 중        

    95%인 404건을 수의계약(1,253억원 중 1,182억원)으로 체결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인맥과 학연, 지연을 동원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를 줄 우려가 높다고 할 것임.

※ 해수부 훈령에는‘인공어초 설치사업진행 및 관리규정’제16조 1항에는 특허권  

   을 가진 어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감사원은 비록 특허  

   권이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수의 업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  

  입찰로 가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실제로 최근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 현황을 보면 ㈜**건설 최모대표   

  는 또 다른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주식회사 **   

  의 김모 대표 역시 또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의계약에 참여     

  하는 등 이른바 수의계약 몰아주기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음.   

❍ 이에 대해 이만희의원“수산자원관리공단의 바다숲 사업에 대한 정확  

   한 사후관리는 물론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인공어초 사업 발주  

   방식에 대한 전환을 촉구하며, 어획량 증가와 바다 생태계의 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단이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